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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모음 무성화의 통시적 변화

Diachronic Change of High Vowel Devoicing in Japanese Dialects 

변　희　경1)

Byun, Hi-Gy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voicing rate of Japanese high vowels, focusing on regional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by 
acoustically analyzing vowels from two large speech databases. The first speech database used in this study was collected 
between 1986 and 1988 from 41 areas (prefectures) which included 607 participants (299 high school students and 308 their 
grandparents). The second was taken from a 2006-2007 collection from seven areas as a follow-up investigation to the first 
database consisting of 463 participants ranging in age from 8-90 year olds. The results revealed there is a generational as 
well as regional difference in the devoicing rate in almost all areas. Based on those results, a new distribution map reflecting 
a current devoicing rate of the younger generation was presented. Furthermore, by comparing the two data sets, this study 
confirmed age difference in the devoicing rate is not age-grading but a sound change in progress. This study discusses the 
social factors for changes in the devoicing rate of some areas and then applies the devoicing rate of five areas to an S-curve 
model to predict the future devoicing rate.

Keywords: Japanese high vowel devoicing, regional difference, generational (age) difference, sound change, sociophonetics  

1. 서론

모음은 조음 시에 성대 진동을 동반하는 유성음이지만 특

정한 환경에서 성대 진동 없이 무성음처럼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모음 무성화 현상으로, 대개의 경우 주의 깊은 발음에서

는 모음이 본래의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음성현상이다. 여러 

언어에서 모음 무성화가 존재하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3], 한

국어, 몬트리올 프랑스어, 터키어, 안데스 스페인에 대해서는 

무성화가 일어나는 음성 환경 등 비교적 자세한 보고가 있다

[4]-[10]. 상기 언어에 보이는 모음 무성화는 생기 조건이 언어

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i/ /y/ /ɨ/ /u/와 같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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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에서 잘 일어난다는 것과, 인접하는 무성자음의 종류 및 

발화속도에 따라 생기빈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많은 언어에서 모음 무성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공통일본어(도쿄방언의 음성특성을 포함하는 표준일본

어)에서는 무성자음 사이의 고모음 /i/ /u/가 규칙적으로 무성

화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11]. 예를 들면 /kusuri/ ‘medicine’의 

첫 번째 u처럼 k, s라는 무성자음 사이에 위치하고 악센트 핵

(accent kernel, 피치의 급격한 하강)이 없을 때, 고모음 u는 거

의 예외 없이 무성화한다. 다만 /susumu/ ‘to proceed’의 첫 번

째 u처럼 마찰음 사이의 고모음은 잘 무성화하지 않는다2). 

전국적으로는 무성화의 생기빈도(무성화생기율)에 큰 차이

가 있어 ‘NHK일본어발음 악센트 사전 (NHK日本語発音アクセ

2) kusuri와 susumu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u는 전후가 무성
자음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무성화 환경이 아니다. 무성화
에 관한 문헌을 종합해 보면 kus처럼 전형적인 무성화 환
경인 경우 무성화생기율은 90% 이상, sus처럼 전후자음이 
마찰음-마찰음(또는 파찰음-마찰음)인 경우를 포함한 전체
의 무성화생기율은 80-85% 이상으로 볼 수 있다. 마찰음-
마찰음의 무성화생기율은 문헌[6]에 의하면 60%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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ント辞典)’에 있는 무성화분포도(p.169)에 의하면, 도쿄를 포함

한 간토 지방 및 도호쿠 (남부)지방, 규슈 지방은 모음 ‘무성

화가 눈에 띄는 지역,’ 오사카, 교토를 포함한 긴키 지방과 주

변의 시코쿠 지방, 주고쿠 지방, 멀리 떨어진 도호쿠 (북부)지

방은 모음 ‘무성화가 눈에 띄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

다(<그림 3>을 참조, 지방명은 ＜그림 1＞을 참조). 

‘무성화가 눈에 띄지 않는 지역’의 경우, 무성화는 무성화

가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언어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해 일본어의 모음 무성화는 일본어 전체로 보면, 규칙적으

로 일어나는 음운현상에 가까운 무성화부터 수의적으로 일어

나는 음성현상으로서의 무성화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음 무성

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먼저, 현행의 무성화분포도가 모음 무성

화의 현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근년의 

음성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분포도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무성화분포도를 통해 무성화생기율에는 지

역차 외에도 세대차가 있음을 확인하고, 가장 최근에 수집된 

음성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세대차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

와 무성화생기율이 변화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회음성학

(sociophonetics)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무

성화생기율의 공시적 연령분포가 현재 진행 중인 언어변화임

을 확인하고 언어변화의 S커브 모델에 적용하여 앞으로의 무

성화생기율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현행 무성화분포도의 문제점

2.1 조사 방법의 문제

전통적인 방언음성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성화의 

생기빈도에는 지역차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림 3>에 

제시한 무성화분포도는 1966년에 발행된 구판과 1960년에 발

행된 ‘전국 악센트 사전(全国アクセント辞典)’에도 실려 있는 전

국을 대상으로 한 현재 유일의 무성화분포도이다. 

그러나 이 무성화분포도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

는 것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사와키(沢木)는 무성화 현상

에 대해서 “악센트 사전에 분포도가 실려 있으니까 모든 것이 

설명된 것처럼 생각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동일 기준 하

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였고[12], 

이보다 앞서 마세(馬瀬)는 분포도의 동서방언 경계선이 바르

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하고 “동일 자료를 사용한 통일적인 

조사결과로 분포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13].  

2.2 제시 방법의 문제

현행의 무성화분포도는 제시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분포도

가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긴다이치(金田一)의 설명은 

무성화의 생기빈도가 지역마다 다른 것을 생기 조건의 차이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14]. 

긴다이치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고모음 /i/ /u/의 무성화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곳은 도쿄를 포함한 간토 지방 서부와 규

슈의 대부분이다(지방명은 ＜그림 1＞을 참조). 간토의 서부지

역인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군마는 무성자음 사이의 고모

음, 무성자음과 휴지 사이의 고모음(낮은 음조일 경우)에 무성

화가 일어나며, 시즈오카 동부지역, 야마나시 동부, 나가노 북

부, 지바 남부, 이즈 섬 등도 이와 비슷한 정도로 무성화가 일

어난다고 한다. 

한편, 규슈 지방의 무성화는 위와 조금 달라, 무성자음이 

영향을 미치는 생기 조건은 같지만, 고모음 /i/ /u/의 다음에 

오는 후속모음이 같은 고모음 /i/ /u/이면 무성화하지 않고, 휴

지 앞에서는 음조에 관계없이 무성화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

면 간토 서부에서는 /kutsu/(음조는 LH, ‘shoe’)의 첫 번째 /u/

는 무성화하나 두 번째 /u/는 무성화하지 않는다. 반대로 규슈

에서는 첫 번째 /u/는 무성화하지 않으나 두 번째 /u/는 무성

화한다.

상기 지역에 이어서는 이바라키, 도치기, 니이가타의 북부

에서 도호쿠 남부에 걸쳐 무성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이들 지

역에서는 어말의 /ki//ku//tsi//tsu/음은 원칙적으로 자음이 유성

음화하기 때문에 이들 음을 포함한 음절과 그 앞의 음절도 모

음은 무성화하지 않고 그로 인해 무성화생기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도호쿠 북부도 이에 준한다. 

이들 이외의 지역은 무성화가 적은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나가노 남부, 야마나시 중부, 시즈오카 중부, 기후 북부, 후쿠

이 서부, 서쪽으로는 시마네의 이즈모 지역을 제외한 야마구

치, 에히메, 고치에 이르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 이외의 

지역들도 무성화가 아주 적은 지역, 조금 적은 지역처럼 단계

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고 긴다이

치는 설명하고 있다.  

<그림 3>의 무성화분포도의 지역 구분은 대체로 긴다이치

의 설명과 일치하나, 자세히 보면 도호쿠 북부처럼 일치하지 

않는 곳도 있다. 또 무성화의 분포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지 않

고 무성화가 눈에 띄는 방언, 눈에 띄지 않는 방언처럼 대별

하여 단순화한 것도 긴다이치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2.3 조사 시기의 문제

현행의 무성화분포도가 위에서 언급한 긴다이치의 설명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조사 시기는 적어도 1950년 전후로 추정

된다. 방언에 의한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세기 

초에 시작된 표준일본어 교육은 1950년경 이후에는 공통일본

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표

준일본어 교육이 문자언어에 주력했다면, 공통일본어 교육은 

음성언어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공통일본어의 보

급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전통적인 지역 방언의 특성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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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감추고 있다. 공통일본어의 보급으로 사라지고 있는 

지역 방언의 특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도호쿠 지방의 어말 

/ki//ku//tsi//tsu/의 유성음화도 포함되는데, 현재 고년층을 제외

하고 공통어 발음에서 어말자음의 유성음화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공통일본어의 보급으로 지역 방언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모음 무성화에도 어떤 형

태로든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사 시기가 오래된 

기존의 무성화분포도만으로는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가 어렵다. 

3. 음성자료 

분석에는 두 개의 대용량 음성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1986-1988년에 수집된 ‘전국고교 녹음자료’의 일부인 ‘이노우

에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2006-2007년에 수록한 ‘지표지역 

녹음자료’의 일부인 ‘다카다 데이터’이다. 두 번째 음성데이터

는 첫 번째 음성데이터의 20년이 되는 해에 추적조사로 행해

진 것이다. 두 데이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이노우에 데이터 (1986-1988년 수록)
‘전국고교 녹음자료’는 공통일본어의 보급으로 방언음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음성 코퍼스(대표자: 이노우에 후미오井上史雄)이다[15]. 고등

학교의 국어교사를 통해서 고등학생에게 발화 자료(주로 단

어)와 녹음용 테이프가 전달되어 고등학생 자신(약년층)과 조

부모(고년층)의 음성을 녹음하여 대표자에게 유송하도록 하여 

수집되었다. 전국 100지점, 약 7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음향분석에 적합한 607명분의 음성을 대표

자의 이름을 빌려 ‘이노우에 데이터’라 하였다. 테이프의 아날

로그 음성을 샘플링 주파수 22050Hz, 양자화 비트수 16bit로 

AD변환하여 무성자음 사이의 고모음을 포함하는 22단어를 

분석하였다(발화 자료는 부록 참조). 

이미 녹음된 자료에서 무성화의 생기 조건에 맞는 단어를 

골라 분석하였기 때문에 단어의 음성 환경이 고르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 지역은 전국 47도도부현(都道府県) 중 홋카이도, 

도쿄, 도야마, 교토, 시마네, 오키나와를 제외한 41부현이며, 

지역에 따라 회수된 테이프 수가 달라, 약년층과 고년층을 짝

으로 적게는 1세트인 지역부터 많게는 22세트인 지역이 있다. 

41부현의 평균은 7.3세트이다. 또, 약년층과 고년층이 반드시 

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607명 중 약년층(녹음당시 

15-19세, 평균연령 17세)은 299명, 고년층(녹음당시 60-92세, 

평균연령 74세)은 308명으로 차이가 있다.

3.2 다카다 데이터 (2006-2007년 수록)
‘지표지역 녹음자료’는 위의 이노우에 데이터의 추적조사를 

위해 수집된 음성 코퍼스(대표자: 다카다 미에코高田三枝子)

이다. 이노우에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선정한 전국 7지

표 지역을 중심으로 20년이 되는 해에 현지에 가서 직접 디지

털 녹음(22050Hz, 16bit)을 하였다[16]. 

음성의 연령적 다양성을 밝히기 위해, 또 ‘전국고교 녹음자

료’에는 빠져 있는 중간세대의 데이터 확보, 화자 수가 적은 

긴키 지방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행해졌다. 8세부터 90세까지 

약 550명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뒤에 말하는 7지역 

중 4지역의 녹음에 참가하였다.  

발화 자료는 단어의 단독발화를 위한 단어 리스트로, 모음 

무성화 외에도 자음의 유성화를 보기 위한 단어가 섞여 있다. 

모음 무성화의 단어는 음성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선행자음

과 후속자음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무성화가 일어나는 

모음에는 /i/ /u/, 후속모음에는 고모음(/i/ 또는 /u/)과 비고모음

(/a/ 또는 /o/)이 배치되어 있다. 녹음에 문제가 있는 2단어를 

제외한 34단어가 분석대상이다(발화 자료는 부록 참조). 본 논

문에서는 무성화에 관련된 34단어 7지역 463명분의 음성을 

대표자의 이름을 빌어 ‘다카다 데이터’라고 하였다. 

7지역의 화자 수는 아키타 85명, 도치기 41명, 이바라키 80

명, 도쿄(23구와 다마지역) 91명, 오사카 47명, 효고(아와지　

섬을 포함) 67명, 구마모토 52명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 중 도치기와 이바라키는 모음 무성화에 관해서는 도쿄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결과에서는 아키타(85명), 도쿄(23구 65

명), 오사카(47명), 효고(본토 57명), 구마모토(52명)의 5지역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5지역의 연대별 화자 수는 일정하지 않아, 오사카 60대의 1

명, 효고 60대의 2명을 제외하면, 적게는 4명부터 많게는 20

명까지 있다. 오사카와 효고의 60대를 제외하면 10대부터 60

대 이상의 각 연대는 평균 10.8명이다. 

3.3 조사지점

<그림 1>에 두 데이터의 조사지점을 표시하였다. 작은 점

(∙)이 이노우에 데이터의 지점이다. 한 지점에서 1세트(약년층

과 고년층)가 회수된 경우도 있고 여러 세트가 회수된 경우도 

있다. 큰 동그라미(◯)는 다카다 데이터의 7지역이다. 이미 말

한 것처럼, 다카다 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도치기, 이바라키를 

제외한 지명이 쓰여 있는 5지역에 한해서 제시한다.

3.4 두 데이터의 장점과 단점

이노우에 데이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차

를 보기에 적합하다. 또 약년층과 고년층의 나이차가 큰 두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대차를 보기에 적합하다. 

다만 중간 세대가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 화자 수가 적다는 단

점이 있다. 

다카다 데이터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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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음향분석의 예 (왼쪽: 유성모음, 중앙: 부분유성모음, 오른쪽: 무성화모음)
Figure 2. Waveform and wide-band spectrogram 

(left: voiced vowel, center: partially voiced vowel, right: devoiced vowel) 　

의 연대별로 갖추어져 있어 무성화의 연령변화를 보기에 적합

하다. 다만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양상을 보

기에는 부적합하다.

두 데이터는 장점과 약점을 서로 보완하고 있어 서로를 적

절히 이용함으로써 무성화생기율의 전국적 분포와 연령적 변

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두 데이터에는 20년의 차이가 있

어 20년 동안의 무성화생기율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다.  

그림 1. 두 음성데이터의 조사지점

Figure 1. Points of investigation 
(� Inoue data, ○ Takada data) 

4. 음향분석

음성은 WaveSurfer (http://www.speech.kth.se/wavesurfer/)를 

사용하여 음향분석을 하였다. 무성화할 위치에 있는 고모음이 

무성화했는지 안 했는지를 음성파형과 광대협 스펙트로그램

을 통해 판단하였다. 판정 예를 <그림 2>에 제시한다. 셋 모

두 서로 다른 화자의 음성으로, ku-tsu의 음조가 공통일본어의 

경우 LH이므로 첫음절 ku가 둘째음절 tsu보다 상대적으로 작

게 나타나 있다.

판정을 위한 파라미터는 주기적인 음성파형과 광대협 스펙

트로그램의 성대 음원, 더하여 보조적으로 포먼트 상당의 에

너지 유무이다. 이에 따라 다음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유성모음’은 광대협 스펙트로그램에서 성대 음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음성파형에 주기적인 파형이 분명한 경우(<그림 2> 

왼쪽의 진한 실선), ‘부분유성모음’은 광대협 스펙트로그램에 

약한 성대 음원은 있으나 주기적인 음성파형이 분명하지 않거

나 없는 경우(<그림 2> 중앙의 연한 실선), ‘무성화모음’은 광

대협 스펙트로그램에 성대 음원이 없고 음성파형에도 주기적

인 파형이 없는 경우(<그림 2> 오른쪽의 점선)을 말한다.

본 논문의 무성화생기율은 무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에서 무성화한 모음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위 

기준에서 무성화모음으로 판정된 수를 세어 산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분유성모음에 상당하는 모음을 무성화모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나[17][18]3), 약해도 성대 음원이 확인된

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성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본 논문에

서는 부분유성모음을 무성화모음의 일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5. 결과

5.1 이노우에 데이터의 결과

41부현의 무성화생기율을 약년층(평균생년 1970년)과 고년

3) 무성화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라미터와 판정
기준은 선행연구마다 약간 다르다. 상기 문헌 [17][18]의 
경우, 유성모음과 무성화모음의 판정기준은 본 논문과 거
의 같으나, 부분유성모음에 해당하는 부분무성화모음의 판
정기준이 달라서 [17]은 “partially devoiced” when there 
were one or two weak glottal pulses visible at the bottom of 
the spectrogram, [18]은 vowels less than 30ms long and 
having only a low frequency energy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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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평균생년 1915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4). 비교를 위해 현

행의 무성화분포도인 ‘NHK일본어발음 악센트 사전’의 분포도

를 같이 제시한다. <그림 3>이 현행의 분포도, <그림 4>가 고

년층의 분포도, <그림 5>가 약년층의 분포도이다. 

<그림 3>의 화자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것이 없지만 사

전(구판)의 발행 연도를 생각하면 <그림 4>의 고년층과 거의 

같은 세대로 추정된다. <그림 4>의 평균연령은 74세로 생년으

로 하면 1915년생이 된다. 음성에 관한 공통일본어 교육이 본

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은 1950년 전후로 알려져 있어 가령 

<그림 3>의 화자가 <그림 4>의 화자보다 윗세대라고 해도 무

성화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서는 

<그림 3>과 <그림 4>의 화자가 같은 세대라고 간주한다. 

<그림 3>에서는 무성화가 눈에 띄는 지역(약간 밝은 색), 

눈에 띄지 않는 지역(어두운 색)의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림 4>와 <그림 5>는 무성화생기율을 20% 간격으로 표시하였

다5). 

먼저 <그림 3>과 <그림 4>를 비교해 본다. 분포도를 크게  

색이 밝은 지역(<그림 4>에서 60% 이상)과 어두운 지역으로 

나눈다면, 도호쿠 남부와 규슈 북부를 제외하고 <그림 3>과 

<그림 4>는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현행의 무성화분포도에서 

무성화가 눈에 띈다고 구분한 지역의 무성화생기율이 대체로 

60% 이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림 3>에는 명

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긴다이치는 무성화가 

현저한 지역으로 간토와 규슈의 대부분을 꼽고 있는데[14], 

<그림 4>에서 간토의 무성화생기율을 보면 80% 이상으로, 무

성화가 현저하다고 인식되는 지역의 무성화생기율은 80% 이

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규슈에서 무성화가 현저한 지역은 규슈 대부분이 아니고 북서

부지역(사가현, 나가사키현)만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그림 4>과 <그림 5>를 비교해 보자. <그림 5>의　

약년층은 <그림 4>의 고년층보다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이 많

아졌다. 특히 도호쿠 지방은 무성화생기율의 증가 폭이 커서

(4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증가), 약년층의 도호쿠 지방은 

간토 지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른 지역도 약년층의 무성

화생기율이 고년층보다 높아 전국적으로 무성화생기율이 증

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부, 긴키, 주고쿠, 규슈 지방의 

일부와 시코쿠 지방은 어두운 색으로 남아있어 무성화생기율

4) 구체적인 무성화생기율의 제시를 생략하고 다음에서 보는 
분포도에서는 무성화생기율의 차이를 색의 농담으로 구별
한다. 각 지역의 자세한 무성화생기율은 문헌 [1]을 참고하
기 바란다. 

5) <그림 3>의 ‘무성화가 눈에 띄는 지역 vs. 무성화가 눈에 
띄지 않는 지역’ 또는 선행연구의 ‘무성화가 많은 지역 vs. 
무성화가 적은 지역’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무성화의 생기빈
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비교하기도 어렵다. 
무성화생기율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지역 
간 비교, 나아가서는 언어 간 비교도 가능해 진다.   

로는 6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정리하면, 고년층과 약년층의 무성화생기율은 전국적으로 

약년층의 무성화생기율이 크게 증가하여 세대차가 분명하게 

나타났다6). 무성화생기율의 증가는 특히 도호쿠 지방에서 현

저하다. 전국적으로 무성화생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

면, 긴키, 주고쿠, 시코쿠 지방을 포함하는 간사이(関西)지역은 

약년층에서도 무성화생기율이 60%를 넘지 않아 일본어 전체

로 보면 무성화의 지역차는 현재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림 3. 현행의 무성화분포도[11]
Figure 3. Devoiced vowel distribution map 

(The Japanese language pronunciation and accent dictionary)

그림 4. 이노우에 데이터의 고년층 무성화분포도

Figure 4. Devoicing rate for the old generation of Inoue data
(The average birth year: 1915)

그림 5. 이노우에 데이터의 약년층 무성화분포도

Figure 5. Devoicing rate for the young generation of Inoue data
(The average birth year: 1970)

6) 41부현 중 현 내에 지역차가 있는 경우는 현 내를 둘로 나
누어 전부 50개 지역의 무성화생기율을 살펴보면, 세대간
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는 곳은 20개 지역, 유의
차는 없으나 약년층의 무성화생기율이 고년층보다 높은 곳
은 24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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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카다 데이터의 결과

5.2.1 현장시간과 코호트 분석

다카다 데이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5지역의 결과를 제시

하는데, 같은 지역의 이노우에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겠

다. 이유는, 첫째로 이노우에 데이터에서 확인한 세대차가 어

느 시기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둘째로 다카다 

데이터와 이노우에 데이터에 나타난 무성화생기율의 연령변

화가 나이에 따라 말이 변화하는 연령단계(age-grading)가 아

니고 통시적인 언어변화(sound change)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다. 

공시 데이터에서 sound change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에 현장시간(apparent time)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

다. 이 방법은 50년 후의 언어변화를 살피기 위해 50년을 기

다려 확인하는 실제시간(real time)을 이용하는 방법과는 달리, 

현재의 공시적 연령분포를 조사하여 변화를 추정한다는 점에

서 시간 절약과 통일된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장시간만으로는 예를 들어 존댓말의 사용 등 나

이에 따라 습득해 가는 age-grading도 공시적으로는 연령에 따

른 변화이므로 sound change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장시간의 연령분포를 sound change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age-grading의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7). 

age-grading과 sound change는 모두 연령변화에 따른 변이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조사했을 때 

age-grading이 같은 변화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데에 반

에, sound change는 같은 변화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

는다. sound change에서는 언어형성기에 습득한 언어는 기본

적으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같은 

7) 현장시간에 의한 조사결과가 age-grading이 아니고 sound 
change라고 최종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실제시간의 조사
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시간을 이용
한 몇 편의 연구들은 현장시간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19][20], 현장시간을 이용한 언어변화의 추
정은 현재 유효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21][22]. Sankoff
에 의하면 언어변화에 관한 15편 이상의 논문 중에서 
age-grading으로 판명된 것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z 발
음’과 ‘영국 글래스고의 성문폐쇄음 ʔ 발음’의 두 편뿐이
라고 한다[22].
  이 중 ‘영국 글래스고의 성문폐쇄음 ʔ 발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문헌 [21]에서 재인용). t는 
better, water, city처럼 강세가 없는 어두 이외에서 [ʔ]로 발
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계급에 많이 보이는 
발음으로 상류계급에서는 꺼려한다. 글래스고의 MC 
(Middle Class)와 WC (Working Class)의 10살, 15살, 성인
의 세 그룹에 대해 성문폐쇄음 [ʔ]의 출현율을 살펴본 결
과는, WC(직업은 trade worker)는 나이와 상관없이 80% 전
후로 높지만 MC(직업은 manager)는 10살 그룹은 60%정도, 
15살 그룹과 성인 그룹에서는 10% 전후로 낮아, 15살 정
도부터 [ʔ]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어릴 때는 친구
들 사이에서 [ʔ]를 쓰는 경우가 있어도 나이가 올라갈수록 
MC의 규범이 아닌 발음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환경(언어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사회 환경, 습득 시기 

등)에서 언어를 습득한 집단, 세대라면 시간이 경과해도 습득

한 언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공시적인 연령분포가 통시적인 언어변화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현장시간의 단점(age-grading과 혼동)을 보충하면서 50

년 후의 변화를 보기 위해 50년을 기다리지 않고 언어변화임

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일 출생년 집단’의 변화에 주목하는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이 있다. 나이에 따른 변화를 고려

하는 종단연구라는 점에서는 실제시간을 이용하는 방법과 같

지만 실제시간 연구가 원칙적으로 동일 집단에 대해 수년 후

에 재조사를 행하는 것에 반해 코호트 분석은 동일 집단이 아

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조사 시기가 다른 두 개 이상

의 데이터가 있으면 분석이 가능하다8).    

5.2.2 다카다 데이터의 결과

<표 1>은 5지역의 평균 무성화생기율을 나타낸 것이다. 60

대는 60대 이상을 포함한다. 도쿄는 50대를 제외하면 어느 연

대나 85% 이상으로 연령차는 보이지 않는다. 아키타는 60대

와 50대를 경계로, 60대는 40%대로 낮고 50대 이하는 20대가 

약간 낮을 것을 제외하고는 83% 이상으로 높다. 구마모토는 

40대와 30대를 경계로 40대 이상은 60%대 이하이고 30대 이

하는 86% 이상으로 높다. 효고는 나이가 내려갈수록 수치가 

높아지기는 하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오사카는 전체적

으로 수치가 낮기는 하지만 40대와 30대를 경계로 40대 이상

은 21%보다 낮고 30대 이상은 35%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도쿄 Tokyo 86% 78%  90% 97% 85% 86%
아키타 Akita 47% 83% 91% 87% 76% 86%
구마모토 Kumamoto 56% 63% 68% 87% 86% 89%
효고 Hyogo 35% 32% 38% 40% 39% 46%
오사카 Osaka 3% 21% 20% 35% 35% 47%

표 1. 다카다 데이터 5지역의 연대별 평균 무성화생기율

Table 1. Average devoicing rate for five areas of Takada data

먼저, 다카다 데이터에 보이는 연대별 무성화생기율의 변화

가 sound change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시기가 다른 이노

우에 데이터와 함께 코호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다만 

코호트 분석에는 연령대(10대, 20대, 30대 등)를 구분한 코호

트 표가 필요하지만, 이노우에 데이터는 약년층과 고년층만으

로 중간 세대가 없다는 점, 이노우에 데이터의 고년층과 다카

다 데이터의 60대 이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다카

8) 코호트 분석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는 문헌 [23]을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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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가 연대에 따라서 화자 수가 매우 적다는 점 등, 연

대별로 코호트 표를 작성하여 코호트 분석을 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의 무성화생기율의 확인하

면서 1970년생 코호트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6＞에 전체 무성화생기율이 높은 도쿄, 아키타, 구

마모토, 효고, 오사카의 차례로, 생년별 개인의 무성화생기율

을 표시하였다. ◦가 이노우에 데이터, +가 다카다 데이터이

다. 도쿄는 이노우에 데이터에 자료가 없어 ◦표시가 없다.

이노우에 데이터와 다카다 데이터에서 확인 가능한 코호트

는 1940년 이전 코호트와 1970년 전후의 코호트이다. 이노우

에 데이터의 고년층의 생년은 1910-1920년 전후, 다카다 데이

터의 60대 이상의 생년은 1925-1940년 전후로 동일 코호트는 

아니지만,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지역이나 1940년 

이전의 화자는 대체로 거의 같은 정도의 무성화생기율을 보여

주고 있다. 구마모토는 1900-1920년 사이의 코호트가 

1920-1940년 사이의 코호트보다 전체적으로 무성화생기율이 

약간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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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두 데이터의 개인별 무성화생기율

Figure 6. Devoicing rate for individuals of Inoue & Takada data
  (◦represents the individual devoicing rate of Inoue data and 

+ that of Takada data. There is no◦mark in Tokyo)

1970년 전후에 태어난 코호트를 보자. 이노우에 데이터는 

녹음당시 10대 후반, 다카다 데이터는 녹음당시 30대 후반이 

되는 화자집단이다. 도쿄를 제외한 1970년 전후(1966년-1975

년) 코호트의 화자에 대해 이노우에 데이터와 다카다 데이터 

사이에 실시한 t검정의 결과는 4지역 모두 유의차가 보이지 

않았다(아키타 t(18)=1.070, p=0.299, 구마모토 t(8)=1.427, 

p=0.191, 효고 t(10)=0.680, p=0.511, 오사카 t(6)=0.363, 

p=0.728). 따라서 코호트의 무성화생기율은 20년이 경과한 후

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으며, 이것은 다시 말해 다

카다 데이터에 나타난 무성화생기율의 연령변화가 age-grading

이 아니고 sound change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카다 데이터에서 세대차가 생긴 시기를 살펴보

자. <그림 6>에서 세대차의 나기 시작한 시기를 생년에서 보

면, 아키타는 1950년을 경계로 1950년 이전은 어느 화자나 대

체로 무성화생기율이 낮지만, 1950년 이후는 어느 화자나 대

체로 높아 많은 화자들이 100%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구

마모토는 1970년을 경계로 1970년 이전은 무성화생기율이 

60% 전후이나, 1970년 이후는 아키타와 마찬가지로 100%에 

가깝다. 효고의 경우, 무성화생기율의 연대별 차이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으나 개인의 무성화생기율은 1970년 이후에 높아

진 화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오사카도 무성화생기

율의 최고치는 1970년 이후에 더욱 높아져 있다. 

아키타와 구마모토는 효고나 오사카에 비하면 세대차의 경

계가 분명하다. 언어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은 

언어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언어 외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또 아키타와 구마모토의 경계 시기가 다른 것으

로 보아 두 지역은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하였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두 지역의 무성화생기율을 변화시킨 요인이 대해

서는 1950년 전후와 1970년 전후의 사회 상황을 포함하여 다

음 장에서 논의한다.

6. 모음 무성화와 언어변화

본 장에서는 위에서 얻어진 결과를 공통일본어 보급에 관

한 연구와 관련시켜 무성화생기율 변화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

서 살펴본다. 이어서 다카다 데이터의 무성화생기율을 언어변

화의 S커브 모델에 적용하여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고 무성화

생기율의 앞으로의 동향을 예측해 본다. 

6.1 공통일본어 보급의 사회적 요인

6.1.1 공통일본어 보급에 관한 조사

앞서 말한 것처럼 공통일본어(현재의 표준일본어)의 명칭으

로 음성교육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전후이다. 

방언발음을 없애고 표준발음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공통일본

어의 음성교육은, 표준발음과 차이가 큰 지방일수록 차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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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도호쿠와 규슈는 필사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도쿄와 가까운 도호쿠 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방언음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다[24]. 도호쿠 지

방인 아키타가 규슈 지방인 구마모토에 비해 무성화생기율이 

일찍 변화한 것은 도쿄와의 거리가 무관하지 않다. 

한편, 표준발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긴키 지방의 여러 방

언도 지역 방언임에는 틀림없으나 문화적 배경에는 큰 차이가 

있다.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 도

쿄로 옮겨지기 전까지 긴키 지방, 특히 교토는 천년 이상 문

화의 중심지였다. 공통일본어가 널리 퍼진 지금에도 교토, 오

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긴키 지역 사람들의 지역 방언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높아서, 긴키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간사이(関

西)공통어가 강한 세력을 갖고 있다[25]9).  

국립국어연구소는 공통일본어가 어느 정도 보급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공통어화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장소

는 도호쿠 지방의 한 소규모 농촌도시였다. 1950년에 처음 시

작된 이 조사는 1971년, 1991년, 2011년까지 20년 간격으로 

모두 네 번의 조사가 이루워졌다[27]-[29]. 1950년 조사의 목

적은 학교의 공통어교육이 공통일본어 보급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1971년 조사의 목적은 20년

이 지난 지점에서 공통어가 얼마나 보급되었나를, 1991년 조

사의 목적은 40년에 걸친 공통어 보급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

이었다. 

음성항목에 관한 결과를 보면, 1950년 조사에서는 공통어

가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지만, 1971년 조사에서는 25세 이하

의 경우 100% 가깝게 공통어 음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

인되었다. 또 1991년 조사에서는 47세 이하는 공통어의 보급

이 끝나 공통어를 사용해야 하는 장면에서는 공통어 사용능력

을 획득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6.1.2 공통일본어 보급의 사회적 요인

공통일본어의 보급요인으로는, 1950년 조사에서는 학력 즉 

교육이고, 1971년 조사에서는 연령을 꼽고 있다. 다만 연령에 

관해서는 공시적인 연령분포가 age-grading이라면 연령은 변화

를 일으키는 직접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시적인 연령분

포가 sound change라면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결과가 연령

9) 뒤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 방언에 대한 자부심은 지역 방언
의 보존과 관계가 있는데, Labov가 Martha’s Vineyard(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해안 남쪽에 있는 섬)에서 실시
한 음성변이 조사도 지역 방언의 자부심과 연결해서 생각
할 수 있다. 여름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Martha’s Vineyard
는 토지 소유자의 대부분이 외부인으로, 지역주민들은 이
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껴 그 저항으로 자신들의 정체성
을 지키기 위해 지역 방언을 고수하는 쪽으로 음성변이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Labov는 실제로 인터뷰
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언어의식을 확인하였다[26]. 간사이
(関西) 사람들의 언어의식에 대해서는 6.3.2에서 소개한다. 

차로 나타난 것이므로 연령은 요인이 아닌 결과가 될 것이다.

Yoneda는 공통어 보급의 요인으로 교통의 발달과 TV의 보

급을 들고 있다[30]. 1950년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그다지 발달

하지 않아 공통어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일 등으로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많은 연령층이었다. 그러나 1971년 당시에는 교

통수단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동경 올림픽이나 현 천황의 

결혼식 등 국가적인 이벤트가 이어져 TV의 보급을 가속화시

켰다고 보고 있다10). 그 중에서도 TV의 보급은 언어에 민감

한 젊은이들의 공통어 보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Yoneda는 분석하고 있다. 

이노우에(井上)는 방언의 쇠퇴, 다시 말해 공통어의 보급요

인으로 교육, 인구의 이동, 방송을 들고 있다[31]. 교육은 위에

서 언급한 학교의 공통어 교육이고, 이동은 취직이나 진학 등

으로 도시에 나간 젊은이들이 고향에 돌아와 지역 방언에 영

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 TV의 등장은 공통어 악센트의 

보급에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나 TV나 라디오의 시청시간, 접

촉정도는 공통어 습득과 상관과 적어, 방송언어의 공통어에의 

영향은 결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리하면, 공통일본어 보급의 사회적 요인은 교육, 이동, 

TV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요인은 아키타와 구마모토

에 보이는 연령차가 왜 1950년과 1970년에 발생했는지도 설

명해 준다. 

6.1.3 무성화생기율 변화의 사회적 요인

아키타의 경우 60대와 50대를 경계로 해서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무성화생기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공통어교육이 주된 요인으로 여겨진다. 도호쿠 지방의 방언에 

대한 콤플렉스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한편, 구마모토의 

경우, 40대와 30대를 경계로 해서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의 무성화생기율이 높아진 것은 이동이나 TV의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악센트와 관련된 무성화생기

율의 결과를 생략하였는데 구마모토는 악센트 변화와 함께 무

성화생기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언어형성기의 TV시청이 

공통어의 악센트 습득에 영향을 주어 무성화생기율에도 영향

을 미쳤다고 보인다.

이에 반해 오사카는, 1970년 이후의 세대와 이전의 세대 사

이에 구마모토와 같은 악센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구마모

토와는 달리 TV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

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한다. 

6.2 언어변화의 S커브 모델

언어변화를 나타내는 모델로 흔히 이용되는 것에 S커브 모

델이 있다. S커브 모델은 보급연구 등에서 이노베이션의 보급

10) 신칸센은 1964년에 개통되었고, 동경 올림픽은 1964년, 
천황의 결혼식은 1959년에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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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시간 축에 따라 채용자수(빈도)를 누계하여 그래프화

하면 그 분포가 S자 모양을 그린다는 것에서 유래하였다11). 

보급연구의 권위자인 Rogers에 의하면, 이노베이션12)은 처

음에는 약간의 구성원이 채용하는 것에 불과하나 더 많은 구

성원이 이노베이션을 채용하기 시작하면 보급곡선은 점점 증

가하여, 이노베이션을 채용하지 않은 구성원이 적어지면서 최

종적으로 S자 곡선(S커브)은 수평이 되어 보급과정은 종료된

다고 한다[32]. 

Rogers는 보급 속도의 지각특성으로 (1)상대적 우위성, (2)

양립 가능성, (3)복잡성, (4)시행 가능성, (5)관찰 가능성의 다

섯을 들어13), 이 중 (1)과 (2)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1)과 (2)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긴키 지방의 무성화생기율이 

왜 증가하지 않았는지(왜 무성화모음의 보급이 늦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또 앞으로의 무성화생기율을 예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림 7. 언어변화의 S커브 모델

Figure 7. S-curve model of sound change 

11) S자 곡선(시그모이드 곡선)은 보급곡선, 성장곡선, 증식곡
선, 사망곡선, 투약곡선 등 경제학, 인구학, 생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12) Rogers에 의하면, 이노베이션은 대개의 경우 TV, 휴대 전
화와 같은 기술 이노베이션이지만, 넓게는 마르크스주의
와 같은 정치사상, 종교상의 개념, 금연조례와 같은 정책 
등의 정보 이노베이션도 포함된다. 정보 이노베이션은 기
술 이노베이션에 비해 이노베이션 채용의 관찰이 어렵고, 
보급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32].  

13)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다섯 가지의 지각특성을 간단
히 보면 다음과 같다. (1)상대적 우위성: 어느 이노베이션
이 현재의 이노베이션보다 좋다고 지각되는 경우로, 경제
적 관점 외에도 사회적 위신이나 편리함, 만족감 등도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양립 가능성: 잠재적 채용자
가 갖는 기존의 가치관이나 과거의 체험, 요구에 대해서 
어느 이노베이션이 일치하는 정도로, 사회 시스템의 가치
관이나 규범과 양립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일수록 보급이 
빠르다. (3)복잡성: 이노베이션을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것
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지각되는 정도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일수록 보급이 빠르다. (4)시행 가능성: 이노베
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도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몇 개
로 분해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일수록 그렇지 않은 것보
다 보급이 빠르다. (5)관찰 가능성: 이노베이션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정도로, 개인이 이노베이션의 
결과를 관찰하기 쉬울수록 이노베이션의 채용이 쉬워진다.

언어현상의 보급에도 S커브 모델이 적용 가능한 것이 알려

져 있다. Aitchison에 의하면, 보급 즉 변화는 <그림 7>14)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하다가(slow), 일

단 기세가 붙기 시작하면(quick) 한꺼번에 변화하여(quick) 마

지막에는 다시 천천히(slow) 완성해 가는 S자 모양을 그린다

고 한다[33]. 마지막 부분은 변화가 완전히 완결하는 경우도 

완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되어 있

다. S커브 모델은 언어연구에서는 어휘 확산의 설명을 위해 

도입되어[34], 그 후 여러 확산에 적용하게 되었다[35]. 위에서 

언급한 공통일본어의 보급에 대해서는 이노우에가 S커브 모

델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36].

6.3 무성화생기율의 현재와 앞으로의 동향

무성화생기율(무성화모음의 보급)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동

향에 대해, 무성화생기율의 연령변화가 S커브를 그린다는 입

장에서 다카다 데이터의 5지역을 S커브 모델에 적용해 본다. 

6.3.1 무성화생기율의 현재

S커브는 통상 한 지점의 변화를 보나 여기서는 5지역의 무

성화생기율을 같은 S커브 상에서 지역 간의 상대적 위치관계

를 본다15). 이어서 언급하는 동향 예측은 목측(그래프의 외관)

에 의한다. 수리모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효고와 오사카

의 60대 화자가 1-2명으로 적다는 데이터 자체의 한계 외에도 

예측의 목적이 정확한 연수의 산출이 아니고 무성화생기율의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노우에의 방법[36]을 참고하여, <그림 8>에 (1)도쿄, (2)아

키타, (3)구마모토, (4)효고, (5)오사카를 전체가 S커브가 되도

록 배치하였다. 가로축은 10년을 단위로 한 시간, 세로축은 무

성화생기율이다. 각 연대의 무성화생기율은 앞서 본 <표1>의 

수치와 같다. 그래프가 겹쳐져 있는 (1)(2)(3)은 가로축 아래에

서 자세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위에 있는 세로선

은 선의 오른쪽이 무성화가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영역이다. 

마찰음이 무성화모음의 전후에 오는 환경에서는 무성화가 상

대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의 무성화생기율은 

14) 가로축은 시간의 경과, 세로축은 빈도(출현율)을 나타낸
다. 빈도는 신구의 언어형식의 경합에 의해 채택된 새로
운 언어형식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15) Aitchison에 의하면, 큰 언어변화의 S커브는 그 자체 작은 
S커브로 구성되며, 작은 S커브는 독자의 언어 환경을 갖
는다고 한다. 예로 약 5세기(9-14세기)에 걸쳐 여러 단계
로 일어난 프랑스어의 어미 n의 소실을 들고 있는데, 전
체로 보면 각각의 변화는 작은 S커브를 그리면서 큰 S커
브를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Aitchison의 그림 
6.5)[33]. 본 논문의 경우, 각각의 그래프는 독자의 언어 
환경이 아닌 지역이지만 각 지역을 독자의 언어 환경으로 
본다면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 
지역의 그래프는 Aitchis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S
커브를 그리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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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 아니고 80% 이상이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80%에 대

해서는 <각주 2>를 참조).

그림 8. 다카다 데이터의 5지역 무성화생기율

Figure 8. Devoicing rate for five areas of Takada data

그래프는 5지역이 S커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를 그리고 있

으나, S커브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효고를 무

시하면 직선처럼 보이기도 한다. 효고나 오사카를 이동시켜 

좀 더 그럴듯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인접지역 사이에 

수십 년의 차이가 나게 되어 직관과 멀어진다. 효고와 오사카

를 통합할 수도 있겠으나 통합은 각각의 특성을 본 후에 할 

일이라 판단되므로 여기서는 현 상황에 중점을 두어 위 그래

프대로 살펴보겠다.  

일본어의 모음 무성화의 경우, 각 지역의 무성화생기율이 

언제나 <그림 7>의 slow-quick-quick-slow의 과정을 거치는 것

은 아니다. 즉 각 지역의 무성화생기율이 S커브의 전 과정을 

거쳐서 변화해 온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1)도쿄는 무성화의 

완성단계인 최종단계에 있지만 이것은 과거에 도쿄의 무성화

생기율이 0%인 때가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로 (2)아키타와 (3)구마모토가 0%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미 확인한 것처럼 공통어교육, 교통

의 발달, TV보급 등의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각 

지역의 무성화생기율은 변화하지 않고 옛 세대(60대 이상)의 

무성화생기율인 상태로 지역차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현 지점에서 분명한 것은 각 지역의 무성화생기율의 출발점

이 다르다는 것, 젊은 세대도 무성화의 완성영역에 도달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것, 완성영역에 도달하지 않는 지역에서

도 무성화는 무성화가 일어나는 방향을 향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출발점은 다르나 도착점은 같다. 그리고 도

착점은 (1)도쿄의 무성화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

된다. 도착점이 (1)도쿄의 무성화처럼 된다는 것은 (2)아키타

와 (3)구마모토가 증명하고 있다.

<그림 8>을 자세히 보자. (1)도쿄는 60대의 고년층도 이미 

무성화의 완성영역에 들어가 있다. (2)아키타는 50대 이하의 

세대, (3)구마모토는 30대 이하의 세대가 완성영역에 들어가 

있다. (4)효고는 완만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위쪽을 향하고 

있다. (5)오사카는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에 변화의 기세가 붙

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이노우에는 “어느 지점에서의 연령차라는 현장시간에 의해 

관찰되는 언어변화는 긴 시간의 큰 언어변화의 일부분일 수 

있으며, 현상에 따라서는 초기, 중기, 말기의 단계를 관찰하게 

된다”고 하였다[36]. 이에 따르면, (4)효고와 (5)오사카는 초기

에서 중기, (2)아키타와 (3)구마모토는 중기에서 말기, (1)도쿄

는 말기인 완성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키타와 구마모

토의 젊은 세대는 무성화가 완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도쿄

처럼 안정된 높은 무성화생기율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

다. 효고와 오사카의 젊은 세대는 S커브 모델에 의하면 앞으

로 기세를 붙여 한꺼번에 변화해 갈 것이 예상된다. 

아키타와 구마모토의 무성화생기율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변화한 것은 전통적인 방언음성에도 무성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인 방언음성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무

성화생기율은 <표1>에서 보듯이 50% 전후로 어느 정도 무성

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효고와 오사카는 전통

적인 방언음성에 무성화가 적었고(<표1>에서 효고와 오사카

의 60대 이상 평균 무성화생기율은 19%), 젊은 세대는 초기단

계에서 quick변화를 지나 이제 겨우 중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

태이다. 문제는 효고와 오사카가 이대로 급상승할 것인가, 속

도를 늦추어 천천히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정체상태

에 빠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6.3.2 긴키 지방의 무성화생기율이 낮은 이유

효고와 오사카의 경우, 앞으로의 무성화생기율 변화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현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

공통어 악센트의 습득과 (2)공통어에의 인식변화가 아닐까 한

다. 둘 다 젊은 세대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1)공통어 악센

트의 습득에 관해서는 젊은 세대에게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

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마모토는 악센트 변화와 동시에  

무성화생기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악센트 변화에는 

TV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효고, 

오사카는 TV의 영향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유는 지금도 

긴키 지방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TV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뉴스나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TV를 통

해 공통어 악센트를 들을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학교에서는 

공통어교육은 하되, 1960년 문부성 발행의 ‘초등학교 국어 지

도서’에 있는 것처럼 공통어 악센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다[37]. 다시 말해, 긴키 지방의 젊은이(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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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있어 공통어 악센트에 접할 기회, 공통어 악센트를 

쓸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2)공통어에의 인식변화는 어떨까. 이것은 공통어 

악센트를 포함하여 공통어에 매력을 느끼느냐 아니냐의 문제

이지만, 고년층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저명한 악센트 연구자 히라야마(平山)는 말한다[38]. “게이

한(京阪) 음조 및 게이한 계열 음조의 사람들은 이것(저자 주; 

도쿄 악센트, 즉 공통어 악센트)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나, (중략) 훈련하면 어느 정도 표준음조(저

자 주; 공통어 악센트)에 다가갈 가능성이 있다. (중략) 이론상

으로는 (중략) 표준음조에 가까이 갈 수 있을 텐데도 실제는 

그 반대로 게이한 음조의 특징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

재의 상황이다. (중략) 게이한 음조의 소유자가 도쿄 음조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않는 한 이 지방의 표준음조화는 기대하

기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긴키 지방에는 오래 전부터 간사이 공

통어가 형성되어 왔는데 위의 히라야마의 발언이 있었던 1950

년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현재도 간사이 공통어는 건재하다. 

이를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언어학자 사나다(真田)가 

긴키 지방의 어느 곳에서 강연을 하면서 “현대의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소위 표준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취지

의 발언을 하자 어느 한 사람이 “간사이에서는 아무리 공식적

인 자리라고 해도 주위에 간사이 사람만 있으면 간사이식의 

품위 있는 말투를 쓰는 일은 있어도 결코 표준어를 쓰지 않는

다. 표준어를 사용할 때는 그 자리에 다른 지방사람, 특히 도

쿄 사람이 있을 때로, 소위 외국어와 같은 감각으로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39]16).  

긴키 지방(넓게는 간사이 지방) 출신자 중에도 완벽한 공통

어와 공통어 악센트를 구사하는 사람은 상당수 있다. 그러나 

전국으로 방영되는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다시 말해 공식적인 

자리이므로 전국공통어를 써야 하는 자리에서도 전국공통어

가 아닌 정중한 간사이 공통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6.3.3 긴키 지방의 무성화생기율과 Rogers의 보급이론

위에서 설명한 Rogers의 보급이론은 효고와 오사카, 즉 긴

키 지방에서 지금까지 무성화생기율이 낮은 이유(무성화모음

의 보급이 늦은 이유)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이를 

살펴보고, 이어서 오사카 약년층에 대해 앞으로의 무성화생기

율을 Rogers의 이론에 의거하여 예측해 본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Rogers은 보급 속도를 좌우하는 다섯 

가지 지각특성 중에서 (1)상대적 우위성과 (2)양립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의 상대적 우위성은 어느 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의 이노

16) 이 에피소드가 실린 책은 1991년에 발간되었는데 20년이 
지난 현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베이션보다 좋다고 지각되는 경우이다. 무성화하지 않은 보통

의 유성모음과 무성화모음의 어느 쪽이 우위인가를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공통일본어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현재는 무성

화모음이 우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Rogers에 의하면 중요

한 것은 이러한 객관적 우위성이 아니고 개인이 우위성이 있

다고 지각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 히라야마

의 공통일본어 음성에 매력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하는 것

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사나다의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듯

이 기존의 세대가 무성화모음을 포함한 공통어 음성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즉 우위성을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다. 전통적인 긴키 방언에서는 유성모음이 주류로, 지역 방언

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기존 세대에 있어 우위성은 무성화모

음인 아닌 유성모음에 놓여 있을 것이다. 

(2)의 양립 가능성은 잠재적 채용자가 갖는 기존의 가치관

이나 과거의 체험, 요구에 대해서 어느 이노베이션이 일치하

는 정도이다. 기존의 규범과 일치하여 양립할 수 있는 이노베

이션은 빠르게 보급하나, 규범과 일치하지 않고 양립하기 어

려운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가치의 채용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

에 보급에 시간이 걸린다. 

아키타와 구마모토의 무성화가 비교적 단기간에 무성화의 

완성영역에 도달한 데에 반해, 효고와 오사카의 움직임이 느

린 것은 긴키 지방에 있어서 기존의 규범인 유성모음과 이노

베이션인 무성화모음이 일치하지 않아 무성화모음을 받아들

이는 데에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긴키 지방에서 무성화모음의 보급을 저지하는 위의 

요인은 주로 기존 세대에 보이는 것으로, 젊은 세대의 경우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증거가 <그림 8>의 10대, 20대, 30대

의 결과이다. 효고는 차치하더라도 오사카의 30대 이하의 세

대는 무성화모음의 사용에 기세가 붙은 것이 분명하며 젊은 

세대에게 있어 (1)(2)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긴키 지방에 있어서 무성화모음은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공통어의 보급이라는 흐름이 없었다면 무성화생기율

이 변화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종래에는 산발적으로 보이던 

모음 무성화 현상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정한 방향을 갖

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공통어를 의식하여 공통어의 

보급이라는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6.3.4 긴키 지방 무성화생기율의 앞으로의 동향

앞으로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오사카가 <그림 8>의 S커브에 따라 그대로 급상승

한다면, 10대는 30년 후에 무성화의 완성영역에 진입할 가능

성이 있다(30년은 오사카 10대의 위치에서 완성영역을 나타내

는 세로선까지의 거리). 그리고 60대 이상을 포함한 오사카의 

고년층이 무성화의 완성영역에 들어가 오사카가 도쿄처럼 무

성화하는 데에는 8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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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사카 60대의 위치에서 세로선까지의 거리). 오사카보다 

변화 속도가 느린 효고는 이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도 있을 것이다.

7. 요약 및 결론

전국을 대상으로 통일된 방법으로 수집된 음성 코퍼스를 

이용하여 일본어의 무성화생기율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무성

화분포도에 대하여 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무성화분포도를 

제시하였다.  

약년층과 고년층의 결과를 비교하여 무성화생기율에는 지

역차 외에도 세대차가 있음을 확인하고, 20년의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음성데이터를 비교하여 세대차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

기를 밝힌 후, 그 시기에 무성화생기율이 변화한 사회적 요인

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무성화생기율의 연령분포가 진행 중인 언어변화임을 

확인하고 언어변화의 S커브 모델에 적용하여 앞으로의 무성

화생기율을 예측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에도 무성화생기율

이 60% 이하로 낮은 오사카의 경우,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

는 앞으로 최단 30년 정도, 오사카의 전 세대는 최단 80년 정

도로 무성화의 완성영역(80% 이상)에 도달한 것으로 예측되

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음성학적 입장에서, 무성화모음이라는 

음성변이의 보급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

다. 더하여 앞으로의 동향을 예측하였다. 다만, 예측은 한 번

의 조사로 얻은 음성데이터를 사용하여 S커브 변화에 따를 것

이라는 전제하에 행해진 것이다.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는 일정 간격의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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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きた（来た)  きしゃ（汽車)

 れきし（歴史)

 くさ（草)

 くち（口） /　くつ（靴)  くし（串)　/ くすり（薬）

 ちから（力) / ちかい（近い) / おちた（落ちた)

 ちち（父） / ちち（乳）

 つくる（作る)  つち（土）

 した（した)

 ふたり（二人) / ふた（蓋) / ポスト

 ふく（服) / たすき（襷)  ふし（節）

마
찰
음

후속자음

선
행
자
음

파
열
음

파
찰
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あきた（秋田)  きさく（気さく）

 きく（菊)  だいきち（大吉) / きつえん（喫煙)  れきし（歴史)

 くとう（苦闘）  くさ（草)

 くき（茎)  くち（口) / くつ（靴)  くし（串)

 ちから（力)  ごちそう（ご馳走）

 ちくわ（竹輪）  ちちおや（父親) / ちつづき（地続き）  みちすじ（道筋）

 つかれ（疲れ）  あつさ（暑さ）

 つくり（作り)  つち（土） / つつみ（包み）  うつし（写し）

 しかた（仕方）  たのしさ（楽しさ）

 しくみ（仕組み）  しちじ（七時) / しつれい（失礼)  オアシス

 ふたり（二人)  ふさく（不作）

 ふく（服)  ふち（淵） / ふつう（普通）  ふし（節)

마
찰
음

후속자음

선
행
자
음

파
열
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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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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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아래의 표는 발화 자료의 음성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모라(음절)의 모음이 무성화가 예상되는 모음(무성화모음)
이다. 

각 칸은 4단으로, 첫 번째 단은 무성화모음이 /i/, 후속모음
이 비고모음(/a/ 또는 /o/)), 두 번째 단은 무성화모음이 /i/, 후
속모음이 고모음(/i/ 또는 /u/), 세 번째 단은 무성화모음이 /u/, 
후속모음이 비고모음(/a/ 또는 /o/), 네 번째 단은 무성화모음
이 /u/, 후속모음이 고모음(/i/ 또는 /u/)인 단어이다. 

후속자음이 파찰음인 경우 어둡게 칠해진 부분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카다 데이터에서 선으로 지워진 두 단
어는 녹음 시에 실수가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나타
낸다.   

이노우에 데이터 Inoue data 

다카다 데이터 Takada data


